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선교 사목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자문「빈곤,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2009년1월1일 ｢평화의 날｣에 교황 베네딕또 16세는 메시지 ｢빈곤과의 싸움, 

평화를 쌓다｣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12월10일에는 주교단은 메시지 ｢모든 이의 인권을 소중하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적혀있는 것은 글로벌적인 과제로,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과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생활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의 악화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경제위기에 의해, 많은 이주자들, 교회의 멤버들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헌금’의 전달과정에서 만난 아시아의 

형제자매들 중 많은 이들이 빈곤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빈곤｣의 두 문제는 우리들 그리고 형제자매의 일상생활, 교회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글로벌적인 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제는 우리의 작은 교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로부터 

도망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 한경의 문제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가능한 것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베네딕또 16세는 

평화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갖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성에 응답하고, 가능한 

모든 실천적 수단을 사용해서 가난한 이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빈곤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쌓는 일이다” 누구도 이 격언의 진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선교 사목 평의회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구합니다.  

테마: ｢빈곤, 환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１，빈곤, 환경 문제에 관해 공부한다. 

２，교회로서, 또한 크리스챤으로서 빈곤, 환경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한다. 

３，2번에서 명확하게 된 구체적인 사항을 본당, 블록, 교구로서 힘을 쏟을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2009년1월18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따니 다이지(谷 大二) 


